
제일모직, EMS 세계시장 30% 장악
3월말부터 삼성전자 휴대폰에 전량 공급 … LG·현대에도 공급예약

제일모직이 2002년 세계 전자파 차폐재(EMS) 시장의 30%를 장악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.

제일모직은 휴대폰, 모니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99.9% 이상 차단해주는 '전자파 차폐재' (EMS)를 6월초

부터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전량 공급할 예정이라고 3월13일 밝혔다.

제일모직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큐리텔, LG정보통신, 삼보컴퓨터 등 국내기업에 대한 공급물량을 확대해 전

자파 차폐재의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.

전자파 차폐재는 제일모직이 기술 개발에 성공하기 전까지 미국 스프레이라트, 에치슨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해

온 소재로 '전자파 인체보호기준'이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사용량이 늘고 있는 유망품목이다.

제일모직은 당초 예상보다 휴대폰, 노트북, TV 등의 국내외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전자파 차폐재 부문의

2002년 예상 매출을 1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43% 가량 상향조정하는 한편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.

LG정보통신에는 3월말부터 휴대폰용 전자파 차폐재를 공급하게 되며, 현대큐리텔과도 품질 승인을 거친 뒤 5-6

월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.

노트북용 전자파 차폐재도 3월말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LG전자와 삼보컴퓨터 등 노트북 생산기업에 공급하는

등 전자파 차폐재의 국산화를 주도할 방침이다.

제일모직은 2002년 1월 전자파 차폐재, 2차전지용 전해액 등 전자재료 양산을 위한 생산기지를 구미공장에서 준

공했으며, 전자재료사업에서 총 900억원의 매출과 66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계획이다. 2002년 전자파 차폐

재 세계시장은 휴대전화 수요 급증으로 2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전자파 차폐재(EMS)는 휴대전화나 TV,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게 만든

소재로 주로 제품 케이스 내부에 코팅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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